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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럼프는 평양에서 노벨평화상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 발행기관: Foreign Policy 

▶ 저     자: Robert A. Manning & Rachel Minyoung Lee 

▶ 일     자: 2025년 8월 12일 

▶ 개     요   

2기 트럼프 행정부는 김정은과의 재접촉 의사를 밝혔지만, 북한의 변화된 

전략은 과거의 외교논리를 무력화시켰음.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 북한은 

대미관계 정상화 의제를 버리고 중국과 러시아와 밀착했고, 러시아와의 

포괄적 협력 조약 체결, 군수 지원, 핵·미사일 고도화 등을 통해 영향력을 

키움. 또한 김정은은 핵보유국 지위를 북한 헌법에 명시하고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며 통일정책을 폐기함.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가능성은 사라졌고, 러시아의 지원과 암호화폐 자금 덕분에 대북 

제재 또한 효과가 미미해짐. 한-미 동맹은 대북 억지력 강화와 외교적 대화 

병행을 통해 동북아 안보를 구축해야 함. 

원문 링크 클릭 

 

2. 남중국해 충돌로 부각된 미-필 동맹 

▶ 발행기관: The Interpreter, Lowy Institute 

▶ 저     자: Richard Javad Heydarian 

▶ 일     자: 2025년 8월 14일 

▶ 개     요   

스카버러 숄에서 벌어진 필리핀과 중국의 충돌은 남중국해 긴장을 급격히 

고조시킴. 스카버러 숄은 필리핀 EEZ 내에 있지만, 2012년부터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해오고 있음. 2016년 국제중재재판소는 중국의 ‘구단선’ 

주장을 기각했지만, 중국은 해당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필리핀과 

중국의 충돌 후 미국은 즉각 군함을 파견하며 미-필 동맹을 재확인했으며, 

공동순찰 가능성까지 시사함.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대중국 대응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줄이고 대만 사태에도 미국과 협력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침. 결과적으로 필리핀은 미-중 경쟁 속에서 대미 의존도를 더욱 

높이고 있음. 

원문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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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foreignpolicy.com/2025/08/12/trump-kim-jong-un-north-korea-nuclear/
https://www.lowyinstitute.org/the-interpreter/south-china-sea-collision-brings-us-philippines-allianc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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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저 인프라 보안 속 그림자 함대의 보이지 않는 손 

▶ 발행기관: Pacific Forum 

▶ 저     자: Sean Tan 

▶ 일     자: 2025년 8월 15일 

▶ 개     요   

최근 발트해와 대만해협에서 발생한 해저케이블 손상 사건을 계기로 

러시아와 중국의 ‘그림자 함대’ 활동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해저케이블의 민간 소유 구조, 특히 빅테크 기업의 지배력은 안전보다 

수익성을 중시해 보안 취약성을 키움. 현재 전세계 전용 케이블 수리선은 

22척에 불과하며 노후화도 심각함. 관련 국제법은 존재하지만 집행력이 

약하며, 케이블 배치와 연결국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민간기업이 

사실상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그림자 함대의 위협 속에서 

이해당사국들은 공공투자와 자체 수리·감시 역량 강화를 통해 통제력을 

회복해야 함. 

원문 링크 클릭 

 

4. 중대한 시점에 놓인 미국의 대만 지원 

▶ 발행기관: The Diplomat 

▶ 저     자: Alexander B. Gray 

▶ 일     자: 2025년 8월 16일 

▶ 개     요   

미국은 오랫동안 대만의 자율과 안보를 지원해왔지만, 최근 워싱턴의 

입장 변화와 대만의 안보태세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양국의 관계가 

시험대에 오름. 특히 국민당의 방위비 증액 지연과 정치화로 인해 미국은 

대만이 자국 방어에 진지하지 않다고 인식하게 됨. 중국이 군 현대화를 

가속화하며 대만해협의 군사 균형이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는 가운데, 

대만의 GDP 대비 2.5% 수준의 방위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대만이 

미국의 초당적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방위비를 최소 GDP의 5%까지 

높이고, 비대칭 전력, 예비군 훈련, 사이버 방어 등에 집중해야 함. 또한 

정치적 합의를 통해 미국에 확실한 파트너임을 입증해야 함. 

원문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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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카톡 채널> 

 

https://pacforum.org/publications/pacnet-64-the-unseen-hand-of-the-shadow-fleet-in-critical-undersea-infrastructure-security/
https://thediplomat.com/2025/08/americas-support-for-taiwan-is-at-a-critical-juncture/

